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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든든하고 반가

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꺽이는 듯하지만 이 곳에 . 

계신 여러분들은 금새 다가올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

고 있습니다 군부대에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는 우스개. 

말이 여러분의 노고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얼마 전 파주 인근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로 인

해 군인들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

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물론 이땅의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. 

것입니다. 

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을 믿고 있는 국가와 국민이 건강합니

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이며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. , 

다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건장하게 돌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의 

큰 의무입니다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수행하. 

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. 

예나 지금이나 집과 가족을 떠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야하

는 군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함. 

께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

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.

군 복무 중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곳 독서카페를 들러 

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혀서 더 큰 사회의 일원으로 나

아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항상 긴장해야하고 황량한 벌판과 철책. 

을 보면서 생활하는 장병들에게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따뜻한 마

음을 선물하는데 진력을 다하시는 장준규 사령관님과 조종설 사



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

정신문화의 중시하는 병영문화 혁신을 추구하는 군부대의 깊은 

배려속에서 장병여러분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사

회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의미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, 

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.


